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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포럼 및 한변 등 단체들, 제73주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세미나 개최

- 신의주반공의거 생존 학생들 참석

일 시 : 2018. 11. 23(금). 12:00

장 소 :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2층 중식당 홀리차우(02-793-0802)

1.오는 23일은 해방공간에서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공산당의 횡포에 항거한 학생

운동인 '신의주학생의거' 73주년이 되는 날이다. 1945년 11월 23일 오후 2시 신의

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천 500여 명은 살인, 약탈, 강간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

소련군과 이를 등에 업은 공산당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. 하지만 공산당과 소련군이 

전투기와 탱크로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24명이 목숨

을 잃고 350여 명은 크게 다쳤다. 체포자는 1,000여 명에 달했으며, 200여 명이 시

베리아로 끌려가 생사가 묘연하다. 

2. 신의주학생의거는 2차 대전 이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공·반소 시위

로서 김일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, 뒤이은 평양과 함흥 등 북한 지역 나아가 남

한에서의 반공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.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매

년 11월 23일이면 기념행사가 열렸고 1956년에는 '반공 학생의 날'로 지정되어 

1968~69년에는 기념우표까지 발행되었다. 그러나 1973년 각종 기념일이 통폐합되

면서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잊혀지고 있다. 

3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고대하고 있고, 

서울 한복판에서는 ‘백두칭송위원회’, ‘서울시민환영단’, ‘꽃물결대학생실천단’ 등 단

체가 공공연하게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.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의 수령절대주의 

3대 세습 하에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하고 무수한 사람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

등 이번 14번째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의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할 반인

도범이다. 

4. 이에 우리는 북한주민의 반공의거의 효시를 이룬 신의주학생 의거 73주년을 맞아  

진상 규명과 교과서 기술 및 기념일 지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정기를 바

로잡고, 세계최악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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